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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의전지적시네마시점

대중의물결과스크린독점사이…또한번천만관객눈앞

범죄도시4개봉3주차파죽지세

천만관객더이상신화가아닌시대

관객보다극장이먼저움직이면서

스크린제한 시장에맡겨야 논쟁

코로나3년간영화관상당수도산

극장이살아야팬들도즐기게돼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2년에나온 범죄도시2 에서마석도형사(마

동석)는동기이자상관으로 전일만하는반장입

니다를 내세우고 다니는 전일만 반장(최귀화)과

함께 베트남 도박장을 급습한다. 물론 단 둘이서.

막아서는 몸집들을마동석은빅펀치한방과업어

치기로날려버린다. 깡패들은바닥에서끙끙대면

서도다시덤비려고한다. 그런그들을두고전반

장은이렇게말한다. 어어그냥누워있어.가만히

들있으라고. 이건마치요즘파죽지세의분위기로

개봉3주차에천만관객을목전에두고있는 범죄

도시4 가극장가에걸려있는다른영화들을두고

하는소리처럼들린다. 어,어,그냥누워들있으라

고.경쟁할생각하지말고가만히들있으라고. 범

죄도시4 는전국스크린3400개중 90%에해당하

는 3000개정도에걸려있다.한국극장은온통,아

니오로지 범죄도시4 포스터로만뒤덮여있다.

사회비판영화엔 스크린독점론 덜나와

천만관객의신화는이제더이상신화라고할수

없다. 2003년첫천만영화로기록돼있고이제는

대다수젊은관객들에게는생소한이름이된강우

석감독의 실미도 때의천만관객은신화그자체

였다.이즈음천만관객영화로꼽히는 태극기휘

날리며나 왕의 남자도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측

면이작동했다. 언제부턴가천만관객영화를두고

관객이먼저움직인것인가,아니면영화가의도적

으로스크린을독점한것인가를두고논란이많지

만 이때, 그러니까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남자 때는분명히관객이먼저움직였다. 그

래서신화가됐다. 그런데요즘은극장이먼저움직

이는경향이있다. 그래서더이상신화라고까지부

르지않는다.

당시 실미도의배급을맡았던시네마서비스의

김인수상무가했던말이똑똑하게기억이난다.관

객수가600만에다가설때였다. 이제영화가어디

로갈지, 얼만큼갈지모르겠어.이제아무도몰라.

이런일이있을수있다니. 실미도의질주는약

1100만의관객을모으며맹위를떨쳤지만곧이어

개봉된 태극기휘날리며가1170만, 왕의남자가

1200만을모으며상황을더밀고나갔다.화무십일

홍. 영화를 만든 강우석강제규이준익 감독은 곧

바로스타감독으로떴지만지금세대들에게는옛

날 감독, 지금은 영화를 잘 만들지 않는 감독, 비

(非)흥행감독으로분류된다.

영화가천만관객을모아가는작금의과정을보

고있으면전형적인신자유주의논쟁의추이를따

라간다. 일부에서는지나친독과점이라며국가가

여기에일정정도개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스크

린상한제를두고한영화가일정수이상을가져

가지말아야하며다른영화에도비율대로스크린

을할당하고극장을열어줘야한다고말한다. 그러

나그와다른한편에서는영화흥행은철저하게경

쟁의산물이며상업성이높고대중들이지지하는

한해당영화가스크린수를얼마나차지하느냐는

온전히시장경제의법칙에맡겨야한다고강조한

다. 어느 쪽이옳은가그렇지않은가는사실중요

한것이아니다. 어느한쪽이전적으로맞는경우

는 없다. 봉준호의 영화 괴물 (2006)이나 변호

인 (2013) 기생충 (2019)처럼 다분히 사회비판

적시선이담겨져있는영화가천만을모아갈때

반(反)독점주의자들의 목소리는 그리 크게 터져

나오지않는다.이때에그들은그영화들이스크린

을독점하기보다는관객들이자발적으로선택한

결과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제시장 (2014)이

천만을넘거나 인천상륙작전 (2016)이 700만관

객을넘겨천만길목으로가려할때는소위 국뽕

영화를극장들이미리성곽을쌓고이들을지켜줬

기때문이라고폄하하는경향을보인다.천만관객

을놓고벌어지는상이한편향들은지난 20년간평

행선이다. 천만관객논쟁은영화에서정치로, 산

업적 분석에서 사구체(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이

동한다.

일반대중들은잘모르겠지만국내의메이저투

자배급사들곧CJ엔터테인먼트와플러스엠, 롯데

엔터테인먼트의시작은영화제작이나투자가아니

었다.이들역사의시원(始原)은강변CGV와코엑

스메가박스그리고명동롯데시네마였다.극장은

투자배급사의하위에서복무하는것이아니다. 투

자배급사가 만들어진 것은 이들 극장에 원활하게

영화를붙여주며능숙하고효율적으로극장이돈

을벌게해주기위한것이다. 투자배급사와멀티플

렉스의 관계는 수평적이거나 오히려 반대의 주종

관계이다. 그건마치수많은세계영화제들이필름

마켓보다먼저생겨난것이라고생각하지만(칸영

화제와칸필름마켓,베를린영화제와베를린필름마

켓)사실은많은영화 업자들이자신들의상품(=

영화)을 팔기위해시장(=마켓)을만들고여기에

사람들을모이게할요량으로축제(=영화제)를만

든것과같은이치이다.대부분의영화제를영어로

말할때페스티벌이란단어를쓰는이유이다.

인류역사가자본주의로까지흘러온데에는늘

돈이먼저였다. 돈이사람을움직이고돈이문화를

움직였다.천만관객의논란에있어서도돈의법칙

을무시하는건다분히이상주의적이다.대기업영

화사들이지나치게시장을장악하고있다고하지

만, 지난 20년간 한국영화산업이 K콘텐트를글

로벌수준으로키우고해외시장을확장한것은대

기업영화자본의순기능이작동했기때문이다.대

기업 영화사를 비판하면서도 대다수 영화인들이

대기업영화사들과어떻게든작품을만들려고하

는것은이율배반의문제가아니고다분히생존의

문제이다. 결국 조율과 밸런스, 공존의 문제라는

얘기이다.

다들 정도껏하면된다. 그러면갈등을줄일수

있다. 그럴때비로소천만관객영화는신화의자리

를지킬수있다. 신좌의게임을벌일수있다. 민

심을먼저얻는사람이선거에서이기면다들기적

같은일이라고입을모은다.관객을먼저얻는영화

가천만관객을하는것이야말로기적이자신화다.

4500만인구에서한영화가천만이상을모은다는

것은 실로 비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명량

(2014)이1700만을모은것은거의기네스감이다.

K영화흥행,대기업영화자본순기능작동

천만관객영화를놓고벌어지는논쟁과대립,갈

등역시코로나를기점으로크게변화했으며비판

과분석의기준점이이동한것또한사실이다.일종

의 기준점이동증후군 같은것이다.지금은비판

의수위가격랑까지는아니다. 찰랑이는물결수준

이다.이렇게된데에는지난코로나기간3년간전

국극장상당수가도산했으며그나마간신히버틴

것은멀티플렉스였기때문이다.이과정에서관객

들이경험한것은티켓값이천정부지로뛰었다는

것인데,극장이어려우면어려울수록그부담을관

객들이일부질수있게된다는것이다.극장이살

아야영화가살고대중들이그영화를즐기며살수

있다는순환논리가생성됐다. 그것이스크린독점

으로든아니든천만을모아극장이명맥을유지하

는한,관객들은어느정도용인할수있다는분위

기가만들어졌다.뉴노멀시대,포스트코로나시대

의주요현상중하나다.

지금은폐관돼사라진서울종로3가의서울씨네

마는늘영화가첫공개되던상영관으로유명했다.

영화 관계자들은 지방 배급업자들까지 대거 몰려

들어 영화의 첫 시사회를 보고 나왔다. 극장 앞이

이들로시끌벅적거리면해당영화의제작자는개봉

첫날다시극장앞으로나와그옆 2층카페인 팡

세 유리창에서아래관객들을보며이후흥행을점

치곤했다. 카페에서커피한잔을하고퇴근을하느

냐,그건너허름한중국집으로자리를옮겨짜장면

을놓고중국식고량주를한잔하느냐는그순간의

분위기에달려있었다.신화는대중의물결에서나

온다. 천만 관객 영화는 세상 이치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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